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나이

주제

핵심어

한국문화

한국어

호랑이와 곶감

유아 (3~5세)

• 목표 : 곶감을 무서워한 어리석은 호랑이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다.
• 주제 : 재미

호랑이, 곶감, 도둑, 도깨비

• 목표 :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즐겨 먹는 음식인 곶감에 대해 안다.
• 요소 : 곶감

• 목표 :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등장인물의 특징을 말한다.
• 단어 : 호랑이, 곶감, 도깨비, 도둑
• 표현 : 무서운 호랑이, 무시무시한 도깨비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호랑이를 본 적이 있나요? 덩치는 아주 크고, 울음소리는 산을 
울릴 정도로 우렁차고 강력해요. 발톱은 뾰족하고, 이빨은 날카로워서 
산 속의 모든 동물들을 잡아 먹을 수 있는 무서운 동물이지요. 이렇게 
무서운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마을로 내려왔다가 더 무서운 친구를 
만났대요. 이야기 한번 들어 볼까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 이야기 시작 !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 출발합니다. 빵빵 ! ♬

제목 알리기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깊고 깊은 산속에 몸집이 크고 힘센 호랑이가 살았어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토끼들은 깡충깡충 뛰고, 새들은 푸드덕 날갯짓을 하며 
도망가기 바빴지요.
“어흥!”
“으악! 세상에서 제일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다! 어서 

도망치자!”
호랑이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다른 동물들이 모두 자기를 

보고 벌벌 떠는 모습에 우쭐했어요. 

흰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어흥! 배고파.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는걸.”
배고픔을 참지 못한 호랑이는 한밤중에 산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외양간에 있는 황소라도 잡아먹을 생각이었어요.

“으앙, 으아앙.”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집 앞으로 갔어요. 그때였어요.
“그만 뚝, 그치렴! 계속 울면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잡아간다!”
엄마가 우는 아이를 토닥토닥 달래며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흥, 도깨비가 뭐가 무섭다고.”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방문 앞에서 아이 엄마의 말을 들은 호랑이가 생각했어요.
“그만 뚝! 자꾸 울면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가 잡아간다! 지금 호랑이가 

밖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잖아!”
엄마가 또 말했어요. 
“이런! 내가 온 걸 어찌 알았지?”
엄마의 말에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요. 
“으앙, 으아앙!”
아이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내가 잡아간다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네. 좋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 주겠어!”
호랑이는 곧장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오! 여기 곶감 있네! 곶감!”
엄마의 말에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어요. 
“아이코! 곶감이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겁이 난 호랑이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무서운 곶감에게 들키기 

전에 도망치려고 뒷걸음을 쳤지요. 

그런데 그때, 황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 만져보며 
외양간을 찾다가 호랑이를 덥석 잡았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황소가 왜 밖에 나와 있지? 흐흐흐, 집주인에게 들키기 전에 빨리 

가져가야지.”
소도둑은 호랑이가 황소인 줄 알고 호랑이 등에 재빨리 올라탔어요.
“으악, 곶감이 벌써 나를 잡은 거야?”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소도둑이 무서운 곶감인 줄 알고 깜깜한 밤길을 
달렸어요. 
“으악, 호랑이 살려! 곶감이 호랑이 잡네!”
호랑이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곶감을 등에서 떼어 내려고 밤새 이 산 

저 산을 계속 펄쩍펄쩍 뛰었어요. 소도둑은 떨어질까 봐 호랑이 등을 꽉 
움켜잡았어요.
“아이고, 내 등가죽이야! 곶감이 나를 먹으려고 꽉 깨물었나 봐!”

호랑이는 곶감이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줄 알고 더 빨리 달렸어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어요. 
소도둑은 이제야 자신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을 알았어요.
“이크, 큰일이다. 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니!”
소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마침, 커다란 나무 밑으로 호랑이가 

지나갔어요. 소도둑은 그 나뭇가지를 힘껏 붙잡고 호랑이 등에서 
빠져나왔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소도둑이 등에서 내린 줄도 모르고 호랑이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 

모습을 보던 곰이 큰 소리로 호랑이를 불렀어요.
“호랑이님, 어디를 그리 급히 달려가나요?”
“곶감이 내 등에 탔어! 날 좀 살려 줘!”
“등에 누가 탔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곰이 말하자 그제야 호랑이는 등이 가벼워진 걸 깨달았어요. 
“휴, 곶감이 겨우 떨어졌네.”

밤새 달렸던 호랑이는 힘이 빠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이후로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근처는 절대로 가지 
않았대요.



구연활동내용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아이가 울자 엄마는 무시무시한 게 잡아간다고 했어요. 무엇인지 말해 
볼까요? 맞아요. 도깨비예요. 도깨비는 상상 속의 존재인데,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땐 물건으로 변하기도 해요. 도깨비는 장난을 
좋아해서 사람들과 내기를 하기도 했어요.

또 엄마는 무서운 호랑이가 왔다고 했어요. 호랑이가 무서워한 게 
뭐였지요?

맞아요. 곶감이에요. 곶감은 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려서 만들어요. 
곶감은 쫄깃하고 달달한 맛이 난답니다. 말린 것을 그대로 먹기도 
하고 수정과라는 음료에 띄워서 먹기도 해요. 딱딱하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의 간식으로 최고였어요. 여러분도 곶감을 먹어볼 일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주 달고 맛있답니다. 한국의 전통간식이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호랑이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이가 “여기 곶감 있네! 곶감!” 
소리에는 울음을 뚝 그치는 것을 보고 곶감을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필 소도둑이 나타나서 호랑이를 황소라고 생각하고 등에 올라 
탔지요. 호랑이는 곶감이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가 맛있는 곶감을 
무서워 하다니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